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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주변국 상처 아물 때까지 계속 사죄·반성해야"

기사입력 2016/08/15 17:26 송고

오구라 기조 교수 "한국의 지나친 민족주의도 비판받아야"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일본인은 한국인과 중국인, 그 외의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사죄하고 반

성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사죄가 부족하다, 신뢰할 수 없다'고 비난해도 그저 말없이 마음속에 '죄송스럽다'는 마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오구라 기조(小倉紀藏) 일본 교토(京都)대 교수의 말이다. 그는 15일 공개한 '일본인은 한국인을 만날 수 있는가'라

는 제목의 글에서 "일본은 주변국의 상처가 아물 때까지 계속, 조용히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양철학자인 오구라 교수는 서울대 철학과에서 박사과정을 밟았고 NHK 방송에서 한국어 강의를 하는 등 일본의

대표적 지한파 지식인으로 꼽힌다. 그는 20일 '조일수교 140년, 만남과 현재를 생각한다'를 주제로 열리는 심포지엄

에서 이 글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구라 교수는 전후 71년 동안 일본이 '상복을 입은 채' 생활하며 자숙하는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

의 일본인이 마음 속으로 조용히 '죄송스럽다, 정말 되돌릴 수 없는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

다"며 "일본인은 한국인이 생각하는 만큼 오만하지 않다"고도 썼다.

그는 "일본은 한국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이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전후 상당히 성장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한국은 누구로부터든지 진정한 비판을 받은 적이 없었다"며 "악행을 한 일본만 비판받고 따라서 반성과 성장을 하는

데 반해, 악행을 저지르지 않은 한국은 진지하게 비판받을 기회가 없었다는 사태가 너무나도 불합리하게 여겨진다"고

지적했다.

같은 맥락에서 한국인들에게 뿌리 깊은 민족주의 성향에도 쓴소리를 했다. 오구라 교수는 "한국에 대한 근본적 비

판은 아마 그 강렬한 민족주의를 향해야 할 것"이라며 "한국인의 삶을 괴롭게 하는 상당 부분은 지나치게 강한 민족주

의에 기원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한국 민족주의를 진지하게 비판해주는 상대야말로 가장 대등하고 진지하게 한국과 마주하고자 하는 사람

들"이라며 한국을 비판해줄 '친구'는 일본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심포지엄을 여는 '동아시아 화해와 평화의 목소리'는 박유하 세종대 교수의 저서 '제국의 위안부' 고발사건을 계기

로 지난해 발족한 모임이다. 민족·이념 대립을 넘어 동북아시아의 평화로운 미래를 모색한다는 게 모임의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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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포지엄에서는 또 조관자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가 '전후 민주주의의 위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최근

일본 사회의 변화와 동요가 과연 '우경화'이자 '좌파의 몰락'인지 분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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